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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일화 결렬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보도 아쉬워 ‘ ’, (2/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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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요일 주말 대선 최대 이슈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었다 당연히 많은 유권자들. 
이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어쩌면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하기에 . . 
단일화를 둘러싼 양 후보와 양당 간의 표면 움직임과 물밑의 움직임 발언배경 등 하나하나 , 
디테일한 부분들을 짚으면서 사태의 진행과정을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었다.
 
단일화 관련 보도는 두 개로 첫머리의 단일화 제안 주일 만에 안철수 마이 웨이 선언 과 ‘ 1 ‘ ’ ’
대선 톺아보기 변수된 단일화 제안 철회 의혹 토론 이었다 하나는 단신성 보도였고 본격‘[ ] · ·TV ’ . , 
적으로 단일화 결렬 이슈를 다룬 것은 대선 톺아보기 코너였다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단. 
일화 제안을 했을 정도면 실무진급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오간 상태였음은 굳이 전문가가 , 
아니라도 역대 선거의 단일화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상황이 . 
일주일 만에 이렇게 파탄에 이르렀다면 분명 그 기간 동안에만도 상당히 많은 사건과 갈등이 , 
일어났던 것이다. 
 
그런데 보도는 안철수 후보가 답 없는 윤석열 후보가 문제 라고 하고 윤 후보측은 이KBS ‘ ’ “
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냐 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가 ” , 
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인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라고 발언한 데에 안철수 후보KBS “ ”

측이 감정이 상했다는 정도만을 언급한 채 분석을 마무리했다 지극히 기술적인. (descriptive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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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노조 본부는 제 대 대선 보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내외부에 KBS 20 , 
공개합니다. 모니터링단은 신문방송학 석박사 교수 등 미디어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으며, , 
주로 뉴스 를 중심으로 의 대선 보도들을 모니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<KBS 9> KBS
모니터 보고서를 집필합니다.
모니터링단의 의견은 언론노조 본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KBS , 보고서 내용은  
가급적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. 전문가 그룹의 애정있는 고언이 보도의 공정성  KBS 
확보는 물론 공영방송 저널리즘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, .



보도다. 
 
다른 매체는 달랐다 예컨대 이날 뉴스는 단일화 결렬 배경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. SBS 8 . 
는 단일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여러 단일화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사실 그리SBS , 

고 대선 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포함해 광역단체장 곳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절반까지 3 , 
공천을 보장한다 또 합당을 통해 국민의당 대선 비용도 국민의힘이 떠안는다는 등의 구체적, 
인 조건을 언급했다 또한 이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며 . 
오간 얘기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이 부분도 는 단지 윤 후보가 전화를 걸었고 안 후보. KBS
가 단일화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리포팅했는데 는 윤 후보가 전화로 안 후보에게 , SBS
만남을 제안하자 안 후보는 후보끼리 만나기보다 실무진 논의가 우선 이라고 답하고 윤 후“ ” , 
보가 그럼 실무협상을 할 사람을 정하자 고 하니 안 후보가 생각해 보겠다 고 답했다고 보“ ” “ ”
도했다. 
 
이 보도를 통해 시청자가 추론할 수 있는 우선 양측 사이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
점에선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의 결렬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자 윤 후보가 . 
다시 전화를 걸어 실무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상. 
당히 진행되던 실무 협상을 윤 후보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식으로 말하니 역시 
상대가 단일화에 진정성이 없음을 다시금 절감하였을 테고 냉담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, 
것이다. 
 
물론 이 서사는 어디까지나 추론 일 뿐이다 공적 언론이 정치권의 시시콜콜하고 자극적인 가‘ ’ . 
십까지 보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권자로 하여금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해프닝. 
의 배경을 추론할 수 있게끔 알려진 사실들을 충실히 전해주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. 
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보도는 상당히 아쉬웠다. 


